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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, 불소 물소독제 개발
30분 후 살균율 97.5% … 건강관리에도 효과적

평양시 인민위원회 상업기술준비소가 오염된 물도 음료수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<불소 물소독제>를 개

발했다고 조선중앙TV가 9월1일 보도했다.

중앙TV는 “불소 물소독제는 염소의 소독원리에 기초하면서 불소를 더 첨가해 소독효과를 높인 물소독제로 

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발명품으로 인정되어 실용기술 특허를 받았다”고 보도했다.

의학과학원 위생연구소 류진명 실장은 “물 1㎖에 대장균이 500마리나 들어있는 심히 오염된 물을 불소 물소

독제로 처리했을 때 30분이 지난 후 살균율이 97.5%에 달했으며, 샘물과 같은 자연수 뿐만 아니라 잘 소독되

지 않은 물도 얼마든지 소독해 음료수로 이용할 수 있는 살균력을 보유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불소 물소독제는 한 봉지로 물 50리터를 소독할 수 있는데 소독제 한 봉지를 물 50리터에 넣고 잘 휘저어 

준 다음 30분 동안 두었다가 이용하면 된다.

소독된 물은 맛이나 냄새, 색깔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.

특히, 불소 물소독제를 사용하면 음료수 속의 불소농도가 리터당 0.7mg로 보장돼 “소독된 물을 매일 3리터

씩 마시면 하루에 2.1mg의 불소를 섭취하게 돼 건강관리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이어 “불소 물소독제는 가정에서 치료용 목적으로 수돗물에 첨가해 쓸 수도 있고 받아놓은 지 오래된 물이

나 장마철과 황사, 바람먼지가 불 때 음료수를 소독하는데 이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”고 소개했다.

또 알레르기성 체질을 가진 사람은 지방출장을 다닐 때 불소 물소독제를 사용하면 물이 맞지 않아 고생하는 

일이 없다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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